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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지  면) 10.16.(수) 조간

(인터넷) 10.15.(화) 12:00

9월 동행축제, 온·오프라인 채널 통해 최종 
7천억원 이상 직접매출 달성

- 온라인기획전 등 온라인 6,024억원, 지역행사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1,148억원
- 내수를 넘어 해외에서 첫 특별행사 개최, 소비자 혜택을 더욱 강화하는 등 노력

 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9월 동행축제(8.28~9.28)가 32일간 

온·오프라인 직접매출 7,1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총 매출 2조 4,284억원을 

달성하며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.

  세부적으로는 온라인기획전,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6,0

24억원과 지역행사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매출 1,148억원 등 온·오프라인 

매출이 7,172억원을 기록하였으며,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1조 3,920억원이 

판매되는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.

  이번 9월 동행축제는 그간 국내에서만 개최했던 개막행사를 최초로 해외

(베트남 하노이)에서 개최하고, 현지 수출상담회 및 팝업스토어, 소공인 전용

매장 개점 등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동행축제를 

글로벌 축제로 확장하였으며,

  동행축제 기간, 외식 및 장보기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와의 협업을 확대

하여 백년가게(BC·농협카드), 전통시장･상점가(신한·국민)에서 다양한 할인과 

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였다.

  또한,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야시장, 골목상권과 연계한 소상공인･전통시장 

판촉전 행사를 전년보다 확대(‘23.9월 90곳 → ’24.9월 98곳)하고, 대형 유통사와의 

상생기획전을 2배로 확대(‘23.9월 6곳 → ’24.9월 12곳)하는 등 지역경제와 전통

시장·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놓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축제의 열기를 이어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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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양한 숏폼 영상을 활용한 이색홍보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. 

  전국 34개 야(夜)시장의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모아서 소개한 ‘별별야시장’ 

쇼츠(189만회)와 청계광장 판매전에서 진행한 동행 양궁 이벤트로 엮은 ‘내 꿈은 

양궁선수’ 쇼츠(123만회) 등 13편의 쇼츠영상들이 총 954만회의 조회수를 

기록하며 동행축제를 알렸으며,

  이 외에도 52명의 청년서포터즈와 K-글로벌특파원들이 각종 지역행사 

정보와 할인혜택 등을 소개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섰다.

  동행축제에 참여한 동아식품(감자탕) 관계자는 “올해 처음 참여했는데, 

기획전(G마켓·11번가)을 통해 전년 동월대비 약 50% 정도 매출이 향상되는 

등 큰 도움이 되었다”며, “향후에도 대국민 소비촉진행사가 더욱 활성화되길 

바란다”고 하였다.

  또한, 동행축제의 첫 해외 특별행사에 함께 참여한 설랩(바디케어) 이주훈 

대표는 “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바이어와 지속 협의 중으로, 연내 1천만원 

상당의 계약을 진행할 것 같다”며, “매출 또한 전년동월 대비 약 50% 상

승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”라고 하였다.

 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“9월 동행축제를 위해 함께 해주신 

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”라며, “동행축제가 중소기업·소

상공인분들의 판로 확대 뿐 아니라, 내수를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

플랫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.”라고 하였다.

  한편,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10월 6일까지 연장한 기간에는 온·오프

라인 1,140억원, 온누리상품권 680억원 등 총 1,820억원의 직·간접 매출을 

기록하며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도움을 주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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